심청전
송나라 말년, 황주 도화동에 심학규라는 맹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였으나 마음씨가 착하고 정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부인 곽씨 또한 어질고 현명한 여인으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부부는 비록 가난하고 몸이 성치 않았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남부럽지 않은 금슬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으니, 나이 마흔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부부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마침내 곽씨 부인은 태기를 느끼고 열 달 뒤 옥 같은 딸을 낳았다. 심 봉사는 너무나 기뻐하며 딸의 이름을 '청'이라 지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곽씨 부인은 산후 조리를 잘못하여 병을 얻었고, 어린 핏덩이 심청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심 봉사는 눈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집집마다 다니며 젖동냥을 하여 청이를 키웠다. 마을 아낙네들은 심 봉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자신의 젖을 물리며 청이를 함께 키워주었다. 청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일곱 살이 되었고, 아버지를 모시는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청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효심과 미모는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다. 심청은 삯바느질과 길쌈을 하여 늙고 눈먼 아버지를 봉양했다. 비록 가난하여 반찬 없는 밥상을 차릴 때가 많았으나, 심청은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심 봉사는 딸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마중을 나갔다가 개천에 빠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는 심 봉사를 지나가던 몽운사 화주승이 구해주었다. 스님은 심 봉사의 사연을 듣고는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고 지성으로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혹한 심 봉사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덜컥 시주를 약속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심 봉사는 곰곰이 생각하니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할 길이 막막하여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심청이 아버지의 근심을 알고 까닭을 물으니, 심 봉사는 스님과의 약속을 털어놓으며 자책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라고 안심시켰다.
그 무렵, 남경 상인들이 뱃길의 안전을 위해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물로 바쳐질 처녀의 몸값으로 막대한 재물을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 삼백 석을 마련할 기회라 생각하고, 상인들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팔기로 결심했다. 상인들은 심청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면서도 안타까워했으나, 심청의 뜻이 워낙 확고하여 쌀 삼백 석과 돈 냥을 심 봉사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심청은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마지막 날 밤, 심청은 아버지의 옷을 짓고 밥상을 정성껏 차린 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닭이 울고 날이 밝자 상인들이 심청을 데리러 왔다. 심청은 그제야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며 사실을 고했다. "아버지, 저는 인당수 제물로 팔려갑니다. 이 쌀과 돈으로 부디 눈을 뜨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심 봉사는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통곡하며 "내 눈을 뜨려고 자식을 죽이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너를 보낼 수는 없다!" 하며 딸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미 약속은 정해진 터라 돌이킬 수 없었다. 심청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놓고 상인들을 따라나섰다. 마을 사람들도 심청의 효심과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배는 인당수를 향해 나아갔다. 푸른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파도는 거세게 일렁였다. 마침내 배가 인당수에 이르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듯 요동쳤다. 상인들은 서둘러 제사를 지내고 심청에게 뱃머리에 설 것을 재촉했다. 심청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저희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불효한 여식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친 심청은 치마폭을 뒤집어쓰고 시퍼런 인당수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한편,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심청은 정신을 잃었으나 용왕의 명을 받은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그녀를 등네 태워 용궁으로 안내했다. 눈을 뜬 심청은 화려하고 신비로운 용궁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용왕은 심청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다. 심청은 용궁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으나, 육지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짓곤 했다. 용왕은 심청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그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심청은 커다란 연꽃 속에 들어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남경 상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당수를 지나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연꽃을 발견했다.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워 상인들은 꽃을 건져 올려 왕에게 바쳤다. 왕은 연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궁궐 연못에 두었는데, 밤이 되자 연꽃 봉오리가 열리며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심청이 걸어 나왔다. 왕과 신하들은 선녀가 내려온 줄 알고 놀라워했다. 왕은 심청의 자태와 품행에 반해 그녀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왕비가 된 심청은 겉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마음 한구석은 늘 편치 않았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는지, 밥은 굶지 않으시는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이 왕비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이유를 묻자, 심청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왕은 심청의 효심에 깊이 감동하여 전국의 맹인들을 초청해 큰 잔치를 열도록 명했다.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찾으려는 심청의 지혜였다.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붙고, 수많은 맹인이 한양으로 몰려들었다. 심 봉사 역시 뺑덕어미라는 짓궂은 여인의 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잔치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으나, 심 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심청은 애타는 마음으로 잔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를 기다렸다.
